
       셀 모임 순서지 (2021년 3월 21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로 작명하였습니까?(한 자녀만 나눕니다)  

Worship - 찬양

☞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찬 197장)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나의 정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겔 37:1-14)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해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이 없는 적은 없습니다. 단지 희망을 포기한 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 (겔37:4)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
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
더라" (겔37:7-8)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롬4:17)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
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시19:7)

  두 번째로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성령이 임해야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
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더라" (겔37:9-10)

  이 마른 뼈들이 말씀이 임할 때 뼈들이 맞추어지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형상을 갖
추었지만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임하자 그들이 살아나서 거대한 큰 군대를 이루었습



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나에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나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린 매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
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롬15:13)

  아무리 큰 절망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 (히4:12)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보다 훨씬 크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절망을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
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43:1)

2. 적용 (하나님의 응답,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1) 이번주차 성경암송에 도전합니다(롬 3:23; 롬 6:23)   
2) 한 주간 성경읽기나 온라인 말씀듣기에 대한 계획을 나눕니다 
3) 내게 강력하게 부어질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Work (함께 기도합니다)  1. 성령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2. 우리 셀에 셀럽스토리(cell love story)가 넘치도록
3. 환우들의 치유를 위하여 


